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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온 레베카.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싶었어요.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 대한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2025-4-7.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상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입니다. 모두가 저를 벡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시드니 남쪽에 있는 호주의 웡 출신입니다. 저는 여섯 자녀 중 장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취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십 대 때처럼 판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술과 독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는 법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호스피탈리티 대학을 발견했습니다. 장학금이 있어서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시드니에 있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오푸스데이와 접촉하면서 알게 됐어요. 호텔업에 들어가는 게 좀 걱정이었어요. 일부 업계는 독성이 강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업에서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오푸스데이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신과 온 삶을 하느님께 바쳤어요. 제게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봉사 정신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싶었어요. 제 직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어서 일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 대한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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